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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발달장애 인식 개선 위한 
‘라이크 유(Like You)’ 캠페인 펼친다
- 장애와 비장애 경계 허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 기획
- 발달장애인 일상 담은 캠페인 영상 및 참여형 챌린지 이벤트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 김한별 · 이승민 등 유명 골프선수와 발달장애인 함께하는 ‘SKT 어댑티브 오픈 2022’ 개최
	※ 엠바고: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22. 10. 04]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없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라이크 유(Like You)’ 캠페인을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라이크 유’는 ‘나와 같은 너’, ‘너와 같은 나’를 뜻하는 표현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상대방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좋아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T는 10월 한달간 ▲웹드라마를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SNS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챌린지 이벤트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 이벤트 등을 열며 ‘라이크 유’ 캠페인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먼저 SKT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웹드라마 ‘이해’편과 US어댑티브 오픈 초대 챔피언 이승민 프로를 포함해 스포츠를 사랑하는 다양한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스포츠를 통해 희망과 성취감을 얻는 ‘드림’편을 SKT스포츠마케팅 공식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를 통해 오는 4일부터 순차 공개한다. 

또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LIKE YOU 챌린지’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에 파란색이 포함된 아이템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사진과 ‘#LIKEYOU, ‘#발달장애인식개선’, ‘#스크라이크’ 등의 필수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해당 챌린지에는 SKT가 후원하는 골프, 펜싱 종목 주요 선수들과 SK그룹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단 선수 및 코칭스태프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SKT는 챌린지에 참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KT는 김한별, 이승민, 권성열, 함정우 프로를 비롯해 전 프로야구선수 윤석민 선수 등이 발달장애인들과 한 팀을 이뤄 골프 대결을 벌이는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2’를 오는 18일 파주에 위치한 노스팜CC에서 개최한다.

SKT는 이번 대회를 향후 지속 개최해 스포츠를 통한 발달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나아가 패럴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국내 장애인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담당은 "’라이크 유’ 캠페인은 스포츠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SKT는 스포츠를 통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지난 2020년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활성화 캠페인 ‘위드(WITH)’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민 생활스포츠 확산 캠페인 ‘오늘은 슼포츠타임’ 등 스포츠를 통한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 사진설명
사진1. SKT는 발달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없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라이크 유(Like You)’ 캠페인을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사진2. ‘라이크 유’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드림’편의 한 장면


▶ 관련문의 : SKT PR실 김동영 매니저 (02-6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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